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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관적 체형인식, 비만도, 체중조절 행태, 비만스트
레스 정도를 파악하고 각 요인들이 비만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1개 대학 기숙사 남녀 대학생 
총 305명에 대하여 자기기입식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13.5.27.-6.7.까지였다. 분석 결과, 남녀 대학생 모
두 자신의 체형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여대생은 남자 대학생보다 스스로를 더 살쪘다고 느끼고 있는 반
면 남자 대학생은 정상체중임에도 스스로를 마른 편으로 느끼고 있었다. 비만스트레스는 남자 대학생보다 여대생이 
더 컸으며 남녀 학생 모두 비만도가 심해질수록 비만스트레스가 더 커졌다. 여대생은 실제 체형과 스스로 느끼는 체
형이 불일치할 때 일치할 때보다 더 비만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으나 남자 대학생은 여대생과는 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체중조절 시도를 한 군이 안한 군에 비해서 남녀 대학생 모두 더 높은 비만스트레스를 보였다. 남녀 대학생 
모두 체중조절에 대한 신념이 높은 군이 낮은 군보다 비만스트레스가 컸다. 다변량 분석을 통해 확인한 비만스트레
스에 대한 영향요인은 남자 대학생의 경우 스스로 뚱뚱하다고 느낄수록, 체중조절 관심도가 높을수록 비만스트레스
가 증가하였고 여대생은 체중조절 관심도가 높을수록 비만스트레스가 증가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비만스트레
스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활용하여 비만스트레스 취약층을 도출해 낸 후 이들에 대해 보건교육을 집중하고 
특히, 남자대학생의 경우에는 마른 체형이 살이 찔 수 있도록 운동프로그램을 병행하는 것이 비만스트레스 감소에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주관적 체형인식, 비만도, 체중조절 행태, 비만스트레스
Abstract  Targeting in-dorm university students, this study is to check body-shape perception, obesity, weight 
control, and obesity stress, and to figure out the effect level of each variables toward obesity stress. Data were 
collected by self-evaluation questionnaire from 305 respondents in dorms of a university, and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May 27 to June 7 of the year 2013. As a result of the survey, both male and female students 
did not properly perceive their own body-shape. Female students felt that they were fat more than male 
students did; on the other hand, male students felt that they were skinny even though they were in standard. 
Females felt more obesity stress than males, and for both male and female students, more obesity resulted in 
deeper obesity stress. For female students, when the actual body shape is not similar to the body shape that 
they believe to be, they feel more obesity stress; however for male students, the result was reversed. The 
group that tried weight control felt more obesity stress than the other group, for both males and females. In 
addition, for both male and female, the group that has more will toward weight control felt more obesity 
stress. The effect factors that were checked through multi-variable analysis is like the following: for male 
students, as they feel fat and as they pay more attention to weight control, the obesity stress increased, and for 
female students, as they pay more attention to weight control, the obesity stress increased. Focusing on higher 
obesity stress groups that are distinguished through applying factors to influence on decreasing obesity stres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 and especially for male university students, running exercise programs at the same 
time for skinny bodies to gain fat would be more effective to decrease obesity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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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만으로 인한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비만은 전체적인 질병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특히 청소년기부터 과도한 체중증가를 막는 노력이 

필요하다[1,2]. 그러나 비만관련 보건교육은 주로 초·중·

고등학교에 집중되어 있고 청소년기의 연장선인 대학생

의 경우에는 교양과목이 일부 개설되고는 있으나 교육에 

필수 포함사항은 아니다[3].  

각종 대중매체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비만광고 및 사

람들의 관심은 비만인의 체중감량을 실천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4]. 그러나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들

은 마른 신체를 이상적인 신체로 지각하고 있다[5,6]. 자

신의 체형과 대중매체에 등장하는 체형 간에 괴리가 생

기면서 비만스트레스와 같은 정신적인 문제가 대두되기

도 하며 마른 여성을 매스미디어를 통해 접한 경우 부정

적인 감정과 우울감이 증가하고 자신의 신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 등[7-9] 부정적인 면 또한 대두되고 있다. 

또한 비만도가 높을수록 신체에 대해 부정적이며 마른체

형을 선호함에 따라 자존감이 떨어지고[10,11] 자신의 체

중으로 인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등 비만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12,13]. 특히 최근에는 남성도 몸에 착 달라붙

어 보기에 멋진 패션이 유행이고[14] TV 광고나 드라마 

등을 통해 꽃미남, 몸짱이 유행하면서 자신의 외모에 관

심이 많아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15]. 

비만할수록 강해지는 신체에 대한 비하태도와 사회적 

영향으로 인해 비만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16], 최근 들어 의류 사이즈가 마른 체구 

위주로 출시되거나 몸매를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어 이 

또한 비만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성별 체중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여성은 저체중을 

선호하는 사회분위기로 인해 정상 체중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비만이라고 생각하는 등 대체적으로 자신의 체

형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불만족스러워 하고 있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5,6,17-21]. 특히,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비만하게 지각하는 편이다[22]. 반면 남성

의 경우에는 자신의 체형을 실제보다 말랐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23].  

선행연구[18,19]에서는 실제 비만수준 및 자신이 느끼

는 비만수준이 높을수록 비만스트레스가 증가하였고 특

히, Choi & Kim연구[4]에서는 실제 비만수준 보다는 자

신이 느끼는 비만수준에 의해 더 비만스트레스가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Kwon[18], Choi & Choi[19] 연구에

서는 실제 체형과 자신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체형이 일

치하는 경우보다 불일치하는 경우에 비만스트레스가 높

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대생의 경우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고

[20] 특히, 청소년기 이후는 신체외모에 대한 관심이 많

은 시기이기 때문에 비만스트레스가 더욱 크다[24,25].

Kim[17], Choi & Kim[4], Lee & Kim[6]의 연구에서는 

비만정도가 높을수록 체중조절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비

율이 더 높고 체중조절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

는 경우에 비해 더 비만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운동, 식

사조절, 다이어트 식품으로 체중조절을 시도한 체중조절 

행동별로는 체중조절 시도를 한 군이 안한 군보다 비만

도가 높고 비만 스트레스도 더 높다는 결과도 확인되었

다[6]. 

체중조절신념과 비만스트레스의 관계를 보면 체중조

절 성패가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신념이 강할수록 비만스

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는 연구결과가 있다[4].

남성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사회분위기 속

에서도 지금까지 대학생에 대한 관련 연구는 주로 여대

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남자 대학생의 

특성도 함께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기숙사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학생들은 또래 유행에 더 민감할 수 있어 일

반 대학생과 차별화된 특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기

숙사생 대상 보건분야 연구는 건강행위 실천에 관한 연

구가 일부 있을 뿐이어서 본 연구에서는 기숙사 생활 중

인 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한다[26,27].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기숙사 생활을 하는 일부 남녀 대학생의 주관적 체

형인식, 비만도, 체중조절 행태, 비만스트레스를 파

악한다.  

2) 각 독립요인이 비만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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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1개 대학 일부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남녀 성비를 구분하였다.

본 설문은 자기기입식으로 2013년 5월 27일 - 6월 7일

까지 약 2주간 실시하였으며 이 중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있어 분석이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한 총 305명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2.2 연구도구

2.2.1 주관적 체형인식 

본인이 생각하는 자신의 체형과 주위에서 생각하는 

자신의 체형에 대해 각각 조사하였다. 설문항목은 

Kim[17]과 Lee[24]가 사용한 항목을 채택하였으며 자신

의 체형을 ‘매우 살찐 편’, ‘살찐 편’, ‘보통’, ‘마른 편’, ‘매

우 마른 편’으로 구분하고 ‘매우 살찐 편’을 5점, ‘매우 마

른 편’을 1점으로 산정하였다.

2.2.2 비만도

실제 체형을 판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설문을 통

해 확인된 신장과 체중을 이용하여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를 산출하였다. BMI 산출식은 체중

(kg)/신장(m2) 이다. 본 연구에서는 WHO의 아시아태평

양 기준[28]에 따라 BMI를 분류하였으며 분류 기준은 

Table 1. 과 같다.

<Table 1> Body Mass Index (BMI) classification 
by Asia-Pacific standard 

Classification BMI (㎏/㎡)

  Underweight <18.5

  Normal 18.5-22.9

  Overweight

    at risk 23.0-24.9

    Obese Ⅰ 25.0-29.9

    Obese Ⅱ ≥30

2.2.3 체중조절 행태

체중에 대한 관심도, 체중조절 시도 경험 여부와 방법, 

체중조절 신념을 채택하였으며, 설문문항은 Choi[20]가 

개발한 12문항 중 긍정적 신념에 해당하는 7문항을 채택

하였으며 체중조절 신념이 강할수록 점수가 높아지도록 

5점 척도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 

0.707 이었다.

2.2.4 비만스트레스

Body Attitudes Questionnaire(BAQ)[29]을 Choi[20]

가 번안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사용한 11개 문항을 

채택하였다. 비만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점수가 높아지도

록 5점 척도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 0.935로 나타났다. 

2.3 통계분석

데이터 분석은 PASW Statistics Ver. 18.0을 이용하였

으며 이변량분석은 빈도분석, 대응표본 T-검정, 독립표

본 T-검정, Mann-Whitney 검정, 일원배치분산분석, 교

차분석을 실시하였고 다변량분석은 선형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주관적 체형인식

3.1.1 본인과 주위에서 생각하는 자신의 체형

나의 체형에 대해서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는 지에 

대한 설문분석 결과 남자 대학생은 매우 마른편이 6.6%, 

마른편 23.4%, 보통 37.7%, 살찐편 26.9%, 매우 살찐편 

5.4%으로 이 중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여대생은 살찐편이 44.2%로 가장 높아 남자 대학생에 비

해 살찐 편으로 스스로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위에서 내 체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지에 대

해서는 남자 대학생은 매우 마른편이 7.8%, 마른편 

28.7%였고, 여대생은 매우 마른편이 4.3%, 마른편 21.0%

로 남자 대학생이 여대생에 비해 마른 편이라는 응답이 

더 높았으며 여대생은 남자 대학생에 비해 살찐 편이라

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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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e Female Total

my perception others perception my perception others perception my perception others perception

very thin 11(6.6) 13(7.8) 2(1.4) 6(4.3) 13(4.3) 19(6.2)

thin 39(23.4) 48(28.7) 20(14.5) 29(21.0) 59(19.3) 77(25.2)

moderate 63(37.7) 59(35.3) 44(31.9) 60(43.5) 107(35.1) 119(39.0)

fat 45(26.9) 38(22.8) 61(44.2) 36(26.1) 106(34.7) 74(24.3)

very fat 9(5.4) 9(5.4) 11(8.0) 7(5.1) 20(6.6) 16(5.2)

Total 167(100) 167(100) 138(100) 138(100) 305(100) 305(100)

<Table 2> Perception of body shape by sex                                                        (N(%)) 

N
my perception others perception Gap

( - )
t-value

 Male 167 3.0±.99 2.9±1.02 0.1±.42 3.665
***

 Female 138 3.4±.88 3.1±.92 0.4±.59 7.199
***

 Total 305 3.2±.97 3.0±.98 0.2±.52 7.721***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evaluated by paired t-test ,   *** p<0.001

<Table 3> Perception gap on body shape between mine and others by sex               (Mean±SD)

Male Female Total

 Underweight 1.57±.756
a

85.768
***

2.20±.577
a

42.392
***

1.97±.707
a

75.761
***

 Normal 2.56±.604
b

3.47±.639
b

2.99±.771
b

 Overweight 3.61±.558
c

4.09±.417
cd

3.81±.552
c

 Obese Ⅰ 4.11±.320
cd

4.30±.675
cd

4.16±.442
c

 Obese Ⅱ 4.71±.488
d

5.00±.000
d

4.78±.441
d

  Total 3.01±.994 3.43±.887 3.20±.968

***p<0.001,  a<b<c<d (scheffe)

<Table 5> One’s own perception of body shape by Obesity classification by sex        (Mean±SD)

3.1.2 본인과 주위에서 생각하는 자신의 체형 간

의 차이

내 체형에 대해 매우 살찐편으로 생각하면 5점, 매우 

마련편이면 1점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남자 대학생에서는 본인이 생각하는 자신의 체형과 주위

에서 생각하는 자신의 체형 간에는 0.1점의 차가 발생하

였고, 여대생은 그 차가 0.4점으로 남자 대학생보다 인식

의 차이가 컸으며 남녀 학생 모두에서 주위에서 생각하

는 것보다 나 스스로 더 살찐 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p<0.001).

3.2 비만도

현 비만도를 BMI로 산정한 결과(Table 4), 남자 대학

생은 저체중 8.4%, 과체중 18.6%였으나 여대생은 저체중 

18.1%, 과체중 16.7%로 남자 대학생에 비해 저체중의 비

율이 높고 과체중의 비율이 더 낮게 나타났다(p<0.05).

3.3 비만도별 주관적 체형인식 정도  

현 비만도 군별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체형에 대한 

주관적 인식 정도에서 남녀 대학생 모두 비만도가 높을

수록 자신의 체형을 살찐 편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p=0.000),  같은 과체중의 경우에도 남자 대학생은 3.61

점, 여대생은 4.09점으로 인식하는 등 같은 비만군 내에

서도 여대생이 남자 대학생보다 살찐 정도를 더 크게 인

식하고 있었다(Table 5).

<Table 4> Obesity(BMI) by sex              (N(%))  
Male Female Total

 Underweight 14(8.4) 25(18.1) 39(12.8)

13.230
*

 Normal 18(52.7) 78(56.5) 166(54.4)

 Overweight 31(18.6) 23(16.7) 54(17.7)

 Obese Ⅰ 27(16.1) 10(7.3) 37(12.1)

 Obese Ⅱ 7(4.2) 2(1.4) 9(3.0)

   Total 167(100.0) 138(100.0) 305(100.0)

* p<0.05



Influence on in-dorm university students’ body-shape perception, obesity, and weight control toward Obesity stress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577

Male Female Total

N M±SD f-value N M±SD f-value N M±SD f-value

very thin 11 2.14±.534
a

14.555
***

2 1.68±.579
a

14.758
*** 

13 2.07±.543
a

32.758
***

thin 39 1.77±.613
ab

20 2.05±.620
ab

59 1.86±.625
a

moderate 63 2.13±.824
ab

44 2.66±.717
abc

107 2.35±.821
a

fat 45 2.82±.771bc 61 3.19±.725bc 106 3.03±.764b

very fat 9 3.13±.526c 11 3.52±.690c 20 3.35±.638b

Total 167 2.29±.847 138 2.86±.834 305 2.55±.888

***p<0.001,  a<b<c<d (scheffe)

<Table 9> Obesity stress by one’s own perception of body shape by sex              (N, Mean±SD) 

3.4 체중조절 행태

3.4.1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도  

남녀 대학생별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정도를 관심이 

매우 많은 편, 약간 있는 편, 약간 없는 편, 전혀 관심 없

는 편으로 분류한 결과(Table 6), 여대생이 남자 대학생

에 비해 체중에 대한 관심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p<0.01). 

<Table 6> Interest in Weight control by sex (N(%))
Male Female Total

not very 
interested

9(5.4) 1(0.7) 10(3.3)

16.057
**

not 
interested 30(18.0) 11(8.0) 41(13.4)

interested 83(49.7) 70(50.7) 153(50.2)

very 
interested 45(26.9) 56(40.6) 101(33.1)

Total 167(100) 138(100) 305(100)

** p<0.01

3.4.2 체중조절 시도여부

체중조절을 시도한 경우는(Table 7) 남자 대학생이 91

명으로 55.2%인 반면 여대생은 113명, 81.9%로 남자 대

학생에 비해 여대생이 체중조절 시도를 더 많이 하는 것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00).

<Table 7> Whether tried or not on Weight control 
(N(%))   

Male Female Total

 tried 91(55.2) 113(81.9) 204(67.3)
24.413***

 not tried 74(44.8) 25(18.1) 99(32.7)

Total 165(100) 138(100) 303(100)

3.4.3 체중조절 신념

체중조절 성패가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신념이 강한 

정도를 5점 만점으로 하였을 때 남녀 대학생의 체중조절 

신념은 남자 대학생 4.00, 여대생 3.99로 모두 높게 나타

났으며 남녀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8). 

3.5 비만스트레스

비만스트레스는(Table 8) 남자 대학생이 2.29점, 여대

생은 2.86점으로 여대생이 더 비만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녀 간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확

인되었다(p=0.000).

<Table 8> Belief in Weight control & Obesity 
stress by sex                 (Mean±SD)

N
Belief Obesity stress

Mean±SD  t-value Mean±SD t-value

 Male 167 4.00±.566
0.220 

2.29±.847
-5.943

***

 Female 138 3.99±.487 2.86±.834

 Total 305 4.00±.531 2.55±.888

***p<0.001

3.6 각 요인과 비만스트레스와의 관계

3.6.1 나의 주관적 체형인식에 따른 비만스트레스 

비교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에 대한 주관적 체형인식에 따

른 비만스트레스는 여대생의 경우 스스로 살이 쪘다고 

생각할수록 비만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Table 9). 반

면 남자 대학생은 매우 마른편이라고 생각하는 군이 마

른편이나 보통체격으로 느끼는 군에 비해서 더 심한 비

만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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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e Female Total

N M±SD t-value N M±SD t-value N M±SD t-value

accordance 112 2.40±.855
2.624

*
86 2.77±.832

-1.587
198 2.56±.862

0.500
discordance 55 2.04±.785 52 3.01±.826 107 2.51±.935

not interested 39 1.93±.797
-3.114**

12 2.04±.746
-3.743***

51 1.95±.780
-5.484***

interested 128 2.40±.834 126 2.94±.802 101 2.67±.861

 tried 91 2.57±.882
5.324***

113 3.01±.808
4.673***

204 2.81±.868
9.051***

 not tried 74 1.93±.662 25 2.20±.616 99 2.00±.659

 low belief 9 1.95±.700
-0.177

7 2.21±.343
-0.019

*
16 2.06±.571

0.016
*

 high belief 158 2.31±.853 131 2.90±.840 289 2.57±.895

***p<0.001, **p<0.01, *p<0.05

<Table 11> Obesity stress by whether they match between Obesity and one’s own perception of 
body shape & Interest in Weight control & Whether tried or not on Weight control & Belief 
in Weight control by sex                                                       (N, Mean±SD) 

Male Female Total

N M±SD f-value N M±SD f-value N M±SD f-value

Underweight 14 1.98±.558a

11.448
***

25 2.10±.633a

10.348
***

39 2.06±.602a

11.021
***

 Normal 88 1.97±.776
a

78 2.90±.779
ab

166 2.41±.903
ab

 Overweight 31 2.67±.729
ab

23 3.23±.778
ab

54 2.91±.794
b

 Obese Ⅰ 27 2.88±.770
b

10 3.48±.588
b

37 3.04±.767
b

 Obese Ⅱ 7 2.84±.913b 2 3.55±.000b 9 3.00±.849b

Total 167 2.29±.847 138 2.86±.834 305 2.55±.888

***p<0.001,  a<b<c<d (scheffe)

<Table 10> Obesity stress by Obesity by sex                                             (N, Mean±SD) 

3.6.2 비만도에 따른 비만스트레스 비교

비만도 군별 비만스트레스 정도를 살펴본 결과(Table 

10), 남자 대학생, 여대생 및 남녀 전체에서 공통적으로 

비만 정도가 심해질수록 비만스트레스가 전반적으로 유

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000).

3.6.3 실제 비만도와 나의 주관적 체형인식 간 일

치여부에 따른 비만스트레스 정도

실제 비만도와 나의 주관적 체형인식을 비교하여 비

만도에서 저체중과 주관적 체형인식에서 매우 마른편 및 

마른편을 상호 일치로, 비만도에서 정상체중과 주관적 

체형인식에서 보통을 상호 일치로, 비만도에서 과체중과 

주관적 체형인식에서 살찐편 및 매우 살찐편을 각각 상

호 일치로 간주하였다. 상호 일치 여부에 따라 남녀 학생

별 비만스트레스 정도를 살펴본 결과 남자 대학생의 경

우에만 상호 일치할 때에 불일치 할 때보다 비만스트레

스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5). 반면 여대생 및 

대학생 전체의 경우에는 상호 일치여부에 따라서는 유의

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11).

3.6.4 체중조절 관심도에 따른 비만스트레스

체중조절 관심 정도에 따른 남녀 학생의 비만스트레

스는(Table 11) 남자 대학생, 여대생 및 남녀 합계에서 

공통적으로 체중조절에 관심이 있는 군이 없는 군보다 

비만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0).

3.6.5 체중조절 시도여부에 따른 비만스트레스 

체중조절 시도여부에 따른 남녀 학생의 비만스트레스

는(Table 11) 남자 대학생, 여대생 및 남녀 합계 군에서 

모두 체중조절을 시도한 군이 체중조절을 시도안 한 군

보다 비만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0).

3.6.6 체중조절 신념에 따른 비만스트레스     

체중조절 신념이 높은 군과 낮은 군으로 이분하여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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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1. One’s own perception of body shape - -.414
***

.483
***

.090 .250
**

.769
***

.550
***

2. Interest in Weight control -.104  - .431
***

-.195
*

-.180
*

-.279
***

-.429
***

3. Whether tried or not on Weight control .400
***

.536
***

- .156 .094 .400
***

.372
***

4. Belief in Weight control .268
***

-.168
*

.256
**

- -.019 .102 .208
*

5. whether they match between obesity       

  and one’s own perception of body shape
.510

***
-0.031 .163

*
-.056 - -.109 .135

6. Obesity .814
***

.153
*

.333
***

.205
**

-.348
***

- -.491
***

7. Obesity stress .449
***

.287
***

.375
***

.053 -.200
**

.425
***

-

Coefficient of correlation above the diagonal line for females(n=138)

Coefficient of correlation below the diagonal line for males(n=167)

***p<0.001, **p<0.01, *p<0.05

<Table 12> Correlation between Obesity stress and influence factors by sex

Male Female

β SE(β) p VIF β SE(β) p VIF

One’s own perception of body shape 0.270 0.115 0.020 3.934 0.233 0.125 0.064 3.743

Interest in Weight control 0.167 0.084 0.049 1.454 0.271 0.103 0.010 1.364

Whether tried or not on Weight control 

(not tried)
0.264 0.148 0.076 1.688 0.113 0.178 0.527 1.441

Belief in Weight control -0.184 0.106 -0.085 1.124 0.198 0.120 0.103 1.051

whether they match between obesity     

and one’s own perception of body shape

(discordance)

0.010 0.142 0.942 1.372 0.095 -0.139 0.496 1.403

Obesity 0.029 0.027 0.283 3.062 0.059 0.034 0.103 3.213

 R
2

 F(p-value)

0.295

11.000(p=0.000)

0.383

13.559(p=0.000)

<Table 13> Influence factors on Obesity stress by sex

녀 학생의 비만스트레스를 비교한 결과 여대생 및 남녀

학생 합계에서는 체중조절에 대한 신념이 높은 군이 낮

은 군에 비해 비만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p<0.05). 남

자 대학생 또한 체중조절에 대한 신념이 높은 군이 낮은 

군에 비해 비만스트레스가 높은 결과를 보이긴 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다(Table 11).

3.7 나의 주관적 체형인식, 체중조절행태, 비

만도, 비만스트레스 간 상관분석

비만스트레스와 각 영향요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남자 대학생의 경우에는 비만스트레스와 주관적 체

형인식, 체중조절 행태 중 체중조절 관심도와 체중조절 

시도여부, 실제 비만도와 주관적 체형인식과의 일치 여

부, 비만도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여대생은 

주관적 체형인식, 체중조절 관심도, 체중조절 시도여부, 

체중조절 신념, 비만도가 비만스트레스와 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12).

3.8 비만스트레스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이변량 분석을 통해 비만스트레스와 관련성이 유의한 

변수인 주관적 체형인식, 체중조절관심도, 체중조절시도

여부, 체중조절 신념, 실제 비만도와 주관적 체형인식과

의 일치여부, 비만도에 대하여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Table 13). 유의수준을 0.05로 하였을 때 남자 대학생

은 주관적 체형인식에서 스스로 뚱뚱하다고 느낄수록, 

체중조절 관심도가 높을수록 비만스트레스가 증가하였

고 설명력은 29.5%,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p<0.000). 여대생의 경우에는 체중조절 관심도가 높을수

록, 체중조절 괌심이 높을수록 비만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38.3%며 회귀모형은 적합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p<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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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찰

나와 주위에서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체형에 대한 인

식을 각각 응답자 별로 대응하여 비교한 결과 남녀 학생 

모두 주위사람들이 생각할 때 보다 스스로 자신을 더 살

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특히, 여대생이 남자 대학생보

다 그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체형인 비만도는 남녀 학생 모두 정상체중이 가

장 높았으나 여대생의 경우 정상체중이 실제로 56.5%인

데도 스스로는 31.9% 정도에 그치는 등 자신의 체형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는 기존 연구와 일

치하는 결과였다[6,17,19,30]. 

비만도 군별로는 남자 대학생은 정상체중임에도 스스

로를 마른편으로 느끼고 있어 실제보다 자신의 체형을 

말랐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기존 연구 결과[23]와 

일치하였다. Baek[22]의 연구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비만하게 지각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같은 비만군의 

남녀 학생 간 비교 시 여대생이 남자 대학생보다 스스로

를 더 살쪘다고 느끼고 있어 대학생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반면 기존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스스로 뚱

뚱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47.7%[6], 25.3%[18]에 비해 이

번 기숙사 생활을 하는 여대생의 경우에는 52.2%로 더 

높은 결과를 보였다.

체중조절 행태 중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은 남녀 학생 

모두 높았고 여대생이 남자 대학생에 비해 더 관심이 높

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여대생의 경우 관심이 있다

는 응답이 91.3%로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1997년 연구[4]

에서 87.5%이었던 것에 비해 관심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체중조절 시도율은 여대생이 남자 대학생보다 더 높

았다. 그러나 남녀 학생 모두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에 비

해서는 체중조절을 시도하는 비율이 낮아 체중조절 실천

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만스트레스는 남자 대학생보다 여대생이 더 컸으며, 

비만군 별로는 남녀 학생 모두 비만도가 심해질수록 비

만스트레스가 더 커지는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18,19,31-34]

주관적 체형인식에 따른 비만스트레스는 여대생의 경

우 스스로 살이 쪘다고 생각할수록 비만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나 기존 연구와 일치하였다[18]. 반면 남자 대학생은 

매우 마른편이라고 생각하는 군이 보통체격이라고 느끼

는 군에 비해 더 심한 비만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

나 여대생과는 다른 결과를 보였으며(p=.000) 이는 남성 

몸짱을 선호하는 사회적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실제 비만도와 주관적 체형인식 간 일치여부에 따른 

비만스트레스의 경우 여대생은 체형이 일치할 때 보다 

불일치할 때 더 비만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 기존 여

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9]와 결과가 일치하였으나 유

의하지 않았다. 반면 남자 대학생은 일치하는 군이 불일

치하는 군보다 비만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확

인되어 여대생과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체중조절 시도를 한 군이 안한 군에 비해서 남녀 학생 

모두 더 높은 비만스트레스를 보이고 있었으며 기존 연

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였다[4,6].

체중조절에 대한 신념이 낮은 군과 높은 군에 대한 비

만스트레스를 비교한 결과 남자 대학생은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반면, 여대생은 신념이 높은 군이 낮은 군보

다 더 비만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연

구[4]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비만스트레스에 대한 영향요인은 남자 대학생의 경우 

스스로 뚱뚱하다고 느낄수록, 체중조절 관심도가 높을수

록, 여대생은 체중조절 관심도가 높을수록 비만스트레스

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연구대상을 기숙사형 1개 대

학으로 한정하여 표본을 선정하였기 때문에 대학생 전체

를 대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본 연

구는 남자 대학생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었다는 점 및 기

숙사형 대학이라는 특수성이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가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

로 각 요인에 따른 비만스트레스의 변화 및 비만스트레

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대학생들의 비만스트

레스가 일반 대학생들과 비교하여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및 여대생과 비교하여 남자 대학생은 비만스트레스관련 

요인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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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비만스트레스에 대한 영향요인은 남자 대학

생의 경우 주관적 체형인식에서 스스로 뚱뚱하다고 느낄

수록 , 체중조절 관심도가 높을수록 비만스트레스가 증

가하였고 여대생은 체중조절 괌심이 높을수록 비만스트

레스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향후 비만

스트레스 감소를 위하여 비만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위의 요인들을 활용하여 비만스트레스 취

약층을 도출해 낸 후 이들에 대해 보건교육을 집중한다

면 성과가 클 것이다.

기숙사 생활을 하는 대학생과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

았으며 남녀 대학생의 차이로는 남자 대학생의 경우에는 

여대생과는 달리 매우 마른편인 남자 대학생은 보통체형 

남자 대학생에 비해서 비만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실제 비만도와 주관적 체형인식

이 불일치하는 경우 비만스트레스가 더 높게 나타난 여

대생과는 달리 상호 일치하는 경우에 남자 대학생은 비

만스트레스가 더 높았다. 

따라서 남자 대학생의 경우에는 비만스트레스를 감소

시키기 위하여 비만체형에 대한 비만예방 교육 뿐 아니

라 마른체형 학생이 살이 찔 수 있도록 운동프로그램을 

병행한다면 더 좋은 성과를 낼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기숙사형 1개 대학만을 대상으로 하여 대표

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대상을 확대하여 추가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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